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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지능정보 사회에서 공공PR의 현안 과제는

무엇인가?; 공공PR적 측면에서의 지능정보 사회의 쟁점 및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What are the challenges of public PR in the smart an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Focusing on the Issues and Solutions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n Public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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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주도하는 스마트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예상 가능한 쟁점들을

고찰하고 쟁점 해결의 방안을 공공PR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예상가능한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둘째, 쟁점 해결을 위해서는 소외되는 공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에 동참하게 하는 공익캠페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쟁점 해결 대안으로 복지기

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복지기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사회전반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책PR을 포함

하는 공공PR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어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공공PR, 개혁확산이론, 우수이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that can be expected in the smart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l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and how to resolve the issues 
in terms of PR.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three major issues that can be expected
Second,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carry out a public interest campaign to 
create and participate in a new paradigm for the alienated public. Third, welfare technology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th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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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의 기술진보는 스마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2010년 전후의 기술 발전에서 한 단계 진보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즉 스마트한 개인 미디어에서 더 나

아가 지능정보 사회라는 또다른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술이 주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논제의

혜택과 더불어 각종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종국에는

인간이 할 일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낳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스마트한 개인매체를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통한 공유, 공감을 확산하고, 사회적이며

정책적인 쟁점에 대해 자발적 여론을 형성하며 균형적

공중관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PR의 영역에도 변화

가 필요하다.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명제는 결국 인공

지능 기술로 인해 단순 업무 노동자나 산업 취약계층

등 다수의 취약 및 소외 계층의 정신적 물질적 소외를

더 확대하게 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여론 참여라는 것이 결국

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균

형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우수PR을 정책과정에서

실행했다는 데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

책소통 담당자들이 현재 가장 필요한 교육 분야로, ‘온

라인 PR 분야’를 지적하고 있는 것도[1] 이와 무관하

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스마트 지식정보화 사

회에서는 단순히 스마트 미디어로 인한 쌍방형적 정책

참여나 공중관계성 강화 등의 수준을 위한 모색만이

공공PR의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이 가져올 사회 변화가 어떠한 쟁점과 이슈

들을 가속화하거나 거대화할지 짐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책을 통한 민주 복지의 호혜적

실천이 공공PR 영역의 목표라면 쟁점의 양상이 보다

첨예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술과 사회, 사람마저 변화하는 시점에서 국

민 혹은 시민과 사회 조직의 관계를 다루는 공중관계

성 또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기술들이 사

회변화를 예고하는 스마트 지식정보사회에서 공공PR이

마주하는 현안 과제는 무엇이며 그 과제 해결은 어떠해

야하는지밝힐필요가있다. 특히, 복지문제의해결을위

해 직접 활용되거나 그 해결을 지원하는 기술인, 복지기

술[2]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복지기술을 활용한

공공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직도 국내정책 PR현황에서는언론 관계 활동에업무

의 절반을 할애한다고도 한다[3]. 하지만 이처럼 언론활

동에집중하는 PR이아닌공중과정책을연결하고더나

은삶을위한기술들을동화하고확산하는데기여할 PR

방안들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지능정보 사회에서 지능

정보사회가 진행되면서 야기되는 불평등적 쟁점을 관리

하기 위한 공공PR의 현안 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를, 사회복지혹은민주적호혜사회실현이라는 PR의근

본 목적 차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능정보

사회에서 공공PR의 현안 해결방향과 정책을 위한미래

형공중관계성의대안과방향들을모색하여보고자한다.

이는융복합형스마트정보기술이실현되는과정에서공

공복지나 공공 서비스의 정책 확산 및 공중과의 쌍방형

적호혜와합의를 위해새롭게 요구되는 공공 PR활동의

역할에 대해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 검토

1. 스마트 지능정보사회의 정의와 인공지능의 개념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천명한 제4차 산업혁명은 이

제 단순 스마트 사회를 넘어 스마트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사회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3D 프린팅,

바이오신기술등다양한 ICT간융합의가속화가이끄는

사회는 ‘지능이 극대화되어 국가사회 전반이 혁신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사회로’[4] 받아들여진다. 이러

한, 지능정보사회는지능정보기술을바탕으로사회모든

영역에서인류의한계를넘어서는기계화·자동화가보편

적으로 내재화된 미래사회를 의미한다[5]. 과거 “정보사

회”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동화와 기계화를

시작한 것이었다면, “지능정보사회”는 더 진보한 기술을

바탕으로더긴밀한연결, 더방대한데이터분석으로성

과·확산이 현실화되는 사회다[6].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정보통신화전략위원회(2018)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따르면, 전세계는인터넷, 컴퓨터기반의 ‘정

보화’사회를 넘어 ‘초연결지능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

는단계에있으며, 특히이초연결지능화는생산성의비

약적 증대와,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의 산업

지형재편과더불어일자리규모등노동변동성을심화

하게할것이라고보고있다. 흔히우리가말하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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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라는 개념이 4차 산업혁명으로 구현될첨단스마트

기술로 인해 변화될 미래 사회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라면 ‘지능정보화 사회’는 그러한 스마트 사회 중에

서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즉 지능정보화 기

술을통해산업전반의자동화및인간과사물의연결을

통한혁신적삶의성과나변화및확산을더욱부각하여

강조한사회를말한다. 스마트지능정보화사회에서는인

공지능의 초지능성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플랫폼, 그리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초연결적 최첨단 기

술기반의 융복합형의 각종 서비스들이[7] 지핵심이 될

것이다.

2.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시티

AI란인간이보고, 듣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또학습

하는 기능을 컴퓨터 인공지능이 구현하는 것으로

Algorithm(알고리즘), Big Data(빅 데이터), Computing

power(컴퓨팅파워)로서요약할수있다[8]. 최초의인공

지능 연구는 1943년 워렌 맥컬로치(Warren McCulloch)

와 월터 피츠(Walter Pitts)가 제안한 인공 뉴런(neuron)

모델에서 시작되었으며, 인공지능(AI)라는 용어는 1956

년미국다트머스대학(Dartmouth College)에서열린워

크숍 제안서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공식 사

용하면서 등장하였다[9]. 특히 최근에는 데이터의 양적

증가, 첨단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와 스토리지가 개선되

는 가운데 초점이 인공지능에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융합은 사회 전면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물 인터넷은(IoT)은 인간대인

간혹은인간대컴퓨터간데이터를자유자재로전달하

는능력을지닌채, 자동의디지털기계, 사물, 동물혹은

사람들이서로상관관계가있는컴퓨팅장치들로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의 정의는 다중

적기술의전환으로인하여실시간분석, 기계적학습, 물

품 감지, 구현된 시스템으로 진화되어왔다[10]. 결국 지

능정보화 사회에서는 이처럼 사물인터넷으로 하여 모든

사물과인공지능이서로연결되어데이터화하면서사회

적 혁신이 촉발될 것으로 본다.

특히인공지능의혜택이하나로총체화된스마트도시

는전세계국가들의관심이되고있다. 국내스마트도시

법 제2조에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

해건설·정보통신기술을융·복합하여건설된도시기반시

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

한도시”로정의한다. 스마트시티는 “최근들어서는다양

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하여 실현하고 융·복

합할수있는공간이란의미의 ‘도시플랫폼’”으로활용된

다[11]. 스마트시티에대한논의는 2010년부터시작되어,

최근에는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12]. 거리에 센서가 달

려 있고, 빌딩은 사물인터넷으로 작동되며 일상의 생활

은 카메라와 드론에 의해서 완벽히 모니터된다. 실시간

데이터에 의해서에너지, 수로나물 공급, 기후, 교통, 쓰

레기와범죄까지가모니터링된다. 하지만단순히스마트

시티에서의시민은도시에종속되어정보화되는것이아

니다. 시민 공중 스스로 도시와 함께 효과적으로 상호작

용하고도시에속하며도시를채택하고도시와의융화를

이루는 조정의 장소로서 도시를 누려야 하는 과제가 주

어진다[13]. 즉 공중관계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3. 지능정보화사회와 쟁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구현하는 스마트 도시와 같

은 화려한 이상적 도시에도 시민의 동화는 중요 요소이

다. 시민이 동화하지 않는 도시에서 시민이 완벽하게 기

계에의해서하나의시스템안에서놓여져모니터링되고

작동된다면 그것은 기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인간의

소외라는 부분을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이다. 결국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이 생활을 편리하

게하는이러한지능정보사회에서그러한발전과더불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적 혹은 공익적 문제들이

다. 지금의 사회와는 또다른 유형의 쟁점들이 발생할 것

이고 그것이 공공의 영역에서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사

회의 해결을 요구할 것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는

많은직업이없어지고인공지능이나사물인터넷이그자

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경고다. 더불어 공공적 관점에서

의첨단기술의혜택과분배등등에관련된문제들이다

수존재할것이다. 하지만인공지능, 로봇등고도화된지

능 ICT의산업적/경제적파급효과와전략에관한논의에

비해 거버넌스, 공공서비스 등 공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과 현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인공

지능(AI)의 발전이가속화되어모든인류의지성을합친

것보다더뛰어난초인공지능이출현하는시점은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 TS)으로불리며[14] 하

나의 쟁점이 되고있다. 기술적특이점은미래에기술변

화와 그 영향이 높아져서 인간의 생활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기점을 뜻한다[15]. 이러한 기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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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익적 차원에서의 미래 쟁점의 문제에 대한 예측

과분석그리고대비가필요함을시사한다. 실제로많은

연구자들은인간이인공지능을창조하지만그안에서개

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작동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하

므로 다시 인공적인 일반적 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 AGI)을생산할것이고, 그들이고안한이러

한인공적일반지능은인간의가치에무관심한힘과영

향력으로 하여 인류에게 다른 위험을 드러낼 것이라는

경고를 드러낸다[16].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스마트 지능정보 사회에서 발생가능한 쟁점들과 해결

방안으로서 공공PR 역할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하

여 부상할 공공 쟁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인공지능사회에서 부상할 공공 쟁점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지능정보화사회를예측하는본연구의방법은문헌연

구를 기초로 쟁점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그 해결방

안도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다루었다.

Ⅳ. 분석 결과

1. 지능정보화 시대에 부상할 공공적 쟁점들

1) 노동과 일자리 및 산업 관련 쟁점

인공지능은 4차산업혁명의 첨단 도구로써 인공지능은

노동 생산성을 2035년까지 최대 40%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있다[17], 그러나그러한생산성증가의이면에

는기계가인간의업무를대체하면발생할수있는인공

지능으로 인한 인력의 감소문제, 기계화로 인한 윤리문

제, 디지털기술이용격차문제, 인공지능을통한자동화

로인한잉여시간의활용같은이슈등도동반적으로분

출될 것이다. 스마트 정보사회의 쟁점은 단연 빅데이터

등 데이터 수집/분석/적용과 인공지능기반 자동화의 발

전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행정 업무처리나 저숙련

(Low-skills) 업무의 퇴화와 변형에 관련된 노동 쟁점이

다. 가장 첨예하게 나타날 문제는 역시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이슈이다. 예를 들면 최근 국내만 해도 무인

편의점, 무인계산대 등과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상점이

늘면서 편의점 알바 같은 사람의 일자리가 자동화 기기

로대체되는현상이나타나고빅데이터를기반으로정보

를알려주는 '챗봇' 서비스가신제품을개발하는등인공

지능 서비스가 사람의 일을 줄이고 있다[18]. 이외에도

과거 고객 상담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유형별로 분

석해고객대응 시나리오를만들어적용한 '챗봇'고객센

터는 물론이고 AI가 분석한 소비자 트렌드를 토대로 소

비자들이원하는맛과소재, 식감등의잠재적니즈를파

악하는 트렌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제품을 개발,

출시되는일도점점늘고있다[19]. 이에 로봇에대한세

금을부과하거나노동력을보호하는법제도적수요가쟁

점으로제기되고 있는상황이다[20][21]. ‘로봇세’는빌게

이츠가 처음 제안했으며 로봇이 사람과 동일한 일을 한

다면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어서 인간이 노동력 대체

에 대한 방어기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특

히 “로봇이라는새로운생산수단을가진자본이부를축

적하는 반면, 노동력밖에 갖지 못한 노동자들은 대량실

업에직면하고, 정치적으로도극단적인선택이횡행하는

것을막기위한사전안전장치”[22]의필요성을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제 또다른 미래 쟁점들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공공의 이익을

더욱보편화하기위한공공캠페인의주제변화나공공분

야지능화혁신및공공영역의일반적확산이촉구된다.

2)기술 수용과 활용 간 소외, 불평등 관련 쟁점

미국의인공지능관련정책인국가인공지능연구개발

전략에서는인공지능에대한사회적의미와영향분야에

대해 쟁점과 관련한 다양한 대안들을 내포하고 있어 주

목된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전략은 (1)인공지능에

대한 장기투자 고수 (2)인간과의 협력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의 효과적 방법 개발 (3)인공지능의 윤리적·법적·사

회적 의미 고찰 (4)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 유

지 (5)공공데이터 공유·확대를 위한 적정한 학습환경 마

련 (6)표준절차와 벤치마킹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 평가

(7)범국가인공지능연구개발인력수요파악등이다[23].

특히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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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향과 미래 일자리를 위한 투자, 회색지대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제조업 중심에서

인공지능 활용기반의 의료·뇌과학·교통 분야 등으로 산

업이확대될것이며이에따라교육·세금·실업정책등기

반제도 정비와 일자리, 소득재분배 등 다양한 파급효과

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시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4]. 이러한내용에서읽을수있는것은, 스마트기술의

산업적사회적보급과확대로지금까지와는또다른사회

기술적 격차와 계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인공지능활용기반에서의기술편의로인한공공

적 이익과 공익적 형평성에 기대어 누구나가 더 편리하

고행복한삶을누리기위한가치다변화의문제로나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격차와 새로

운 계층의 발생은, 기술의 사용에 따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평등한 호혜적 공존과 다양한 사람들 간의 조화에

대한사회적요구로이어질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스

마트지능정보사회에서도여전히경제성장과효율성중

심의발전목표가더욱분화될것이고그러다보면새로

운 계층 격차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재분배를 통

해 빈부격차나 기술로부터의 인간 소외 및 소득 격차로

인한 소외 문제 등을 줄이는 것은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는 기술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가운데 첨예하게 해결

해야 할 쟁점이슈가 될 수 있다.

3)인간대기계간우위경쟁등가치및경제관련쟁점

빈부격차는물론, 지역격차와국가간격차도더욱큰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의 지역, 세대, 국가 간

의격차가기술의소유에따라더욱증폭될수있을것이

기 때문이다. 생활전반에 내재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지능정보격차 문제로 인해 성장과 분배, 계층·세

대 간 갈등, 나아가 인간과 기계간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공존과 조화를 요구하는 쟁점들로도 변화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전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건전한 정보

문화 확립과 같은 보다 지엽적인 쟁점들이 중요 이슈였

다면, 지능정보사회에서는사회전반에서계층과계급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 다른 관점과 위치의 사람들이 인공

지능이나사물인터넷을공유하면서삶의질을높이는인

간의 가치 지향에 대한 내용으로 쟁점이 보다 거시적으

로확대될것이다. 따라서인간의가치와공유에대한쟁

점들이 더 강조될 것으로 예견된다.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으로 생겨나는 여가와 여유로운 생활을 바탕으로

보다상향적인인간의삶을향한쟁점들이사회전반에서

보다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능정보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전환에 관한 준비나 모색에 있어서 우리나

라 현 수준은 미국, 스위스, 독일 등에 뒤처져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제4차 산업혁명 적응을 위한 준비도 세계

순위에서 1위는스위스, 미국은 5위, 한국은 25위로보고

되고 있다[25]doi.org/10.7469/JKSQM.2018.46.3.677.
따라서 공공정보화 역할변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달성 노력 또한 필

요한 것이며 그것은 역시 공공영역에서의 정책 PR이나

공공PR이 담당할 몫으로 판단된다.

2. 쟁점관리 공공PR의 지능정보화시대의 역할

1) 쟁점관리 공공PR과 정책PR의 차이

학문의영역에서쟁점관리를다루는대표적분야는쟁

점관리PR이다. 쟁점관리PR은 공중과의 쌍방향적 호혜

적인관계의구축, 유지, 성장등호혜적관계관리가목표

이다[26][27][28]. 특히 공중들과서로담론적커뮤니케이

션을통해공동의의미를서로탐색하고의미의생산, 공

유를 통해 공동의 호혜 문화를 만들어가는 관리 기능으

로정의되기도한다[29]. 또한 PR(Public Relations; 공중

관계성)의 관계성에대해서 Ledingham과 Bruning[30]은

“조직-공중사이에서한편의행동이다른한편의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복지에영향을미치는관계가존

재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결국 공공PR은 무

엇보다 공중과의 합의나 담론,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과

정을 통해, 상호 이익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

분에연관되는개념이다[31]. 이는 정책대상집단에게관

련된정보를제공하고의견을수렴하는정부의커뮤니케

이션 관리활동으로 정의되는 정책PR과는[32] 구분된다.

정책PR이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PR활동이라면 공공PR

은 정책PR을 포함하는 보다큰 개념으로보다호혜적이

고평등적인삶을위한것이며, 즉공익적목적이나공익

을공유하는사회를구현하기위한커뮤니케이션노력이

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PR을,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이작동하는지능정보사회에서발생가능한쟁점

들의해결이나공공이익을널리확산하는데기여하도록

방향을 바꾸는데 활용되는 PR영역으로 규정한다. 따라

서 스마트 지능정보화 사회에서는 커뮤니케이션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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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변화

(1)교통
(Transportation)

자율주행 이동수단의 확대, 데이터 기
반의 최적화된 교통계획 수립, 실시간

에서의합의와노력에초점을두고우수이론에서기본으

로제시하는평형적세계관을기본으로하는[33][34], 보

다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한 쟁점관리를 위한 공공

PR의역할과쟁점해결의방향의설정이중요하다. 아울

러그러한공공PR의 역할을위한 한방법으로서다양한

주제의공익PR캠페인시행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2) 공공PR, 공익캠페인을 통한 쟁점 해결 모색

공익캠페인의 일반적 정의[35]에 의하면 공익캠페인이

란목적적인시도로말해진다. 정보를알리고설득하고행

동을변화하기위한동기화를만들며, 해당정보를원하거

나 필요로 하는 많은 공중에게 시행한다. 특히 개인이나

사회의비영리적이익을위해수행하며, 많은경우에,시행

주체와수용공중양상호간의지지에의해서캠페인이더

욱보완되어진다[36]. 즉공익캠페인은의도적으로행해지

긴하지만진행과정에서진행주체와수용자상호간에의

견교환행동과합의가함께해야제대로효과를거둘수

있는것이다. 그런의미에서Rogers와 Storey[37]가주장

하는 공익캠페인의 정의는 스마트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공공PR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공익

캠페인은 “특정한시간대에많은수의사람들을대상으로

여러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특정한

효과를 거두도록 고안된 설득행위”[38]인 것이다.

결국 스마트 지능정보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쟁점들을공익캠페인을통해해결하기위해서는여러커

뮤니케이션을 조합하여야 할 것이며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과 같이 기계화와 자동화가 발달한 사회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은더욱중요하게사회속의합의를이루는

요인이될수밖에없다. 무엇보다공공교육캠페인이더

욱필요하다. 공공교육캠페인이란사람들로하여금문제

를 충분히 파악하여 일상에 적용하도록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는 캠페인이기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가져

올 사회적 쟁점들에서의 기술 수용의 격차나 계층간 격

차등을이러한교육적방식으로해결해나갈수있을것

으로 파악된다. Rogers[39]에 의해 개발된 개혁확산이론

은사회적이고국가적차원으로새로운사상이대중매체

와상호간커뮤니케이션을통해사회구성원들사이에점

진적으로 확산할 때 이용되는 거대한 캠페인 이론이다.

이때 개혁은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것으로 지각하는

사상이나물건을의미하며확산이란개혁이특정한커뮤

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한 사회체계의 구

성원들 사이에 소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정

보화 사회에서는 사회 자체가 항상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있을것이기에, 개혁확산이라는문제가공공PR을통

해 해결해 나갈 또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개혁

확산이론에서개혁채택에영향을미치는중요변인인혁

신은사람들의문화적준거와가치에화합할수있는것

일수록 더 쉽게 확산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문화

적준거와가치라는부분에서인공지능으로인한스마트

도시에서빈곤층을위한대안마련이라는주제를생각할

때 일자리의 문제나 기술격차로 인한 사회적 빈곤의 격

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거주지의

편리함을 빈곤계층이 사는 저개발지역이나 저소득 계층

의공중들에게먼저보급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고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러한 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

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되는 방향의 인식이나 가치 제고

를위한인지형의공익캠페인및공공교육캠페인이중요

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개혁확산이론에서

는 혁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상호적 커뮤니케이션

이중요한역할을한다[40]. 개혁확산이론에따르면기술

로 인한 이익을 사회적 소외 계층이나 빈곤계층들이 우

선적으로혜택을입을수있도록사회구조를혁신하거나

공유된가치를만들기위한공익캠페인이반드시필요하

다. 무엇보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이 공론화와 확산 방

안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공익캠페인을 통한 구체적 쟁점 해결 분야 고찰

2016년 스탠포드대학교에서 발표한 ‘인공지능과 2030

년 라이프’ 보고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혜택

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시행착오를 겪

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41]. 인공지능이

교통, 홈서비스, 교육, 공공안전 등 8가지 주요 영역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결국

시민 공중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과 유지를 통해 정책

적지지를얻고자하는정책PR혹은공익적이익을확산

하고자 하는 공공PR 캠페인 등과 맥을 같이한다.

표 1. 인공지능이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

역과 주요 변화 [42]

Table 1. Areas and major changes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rippl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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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반 대중교통 확산 등 / 도시공간
의 새로운 변화와 안전 효율성 증대

Expansion of autonomous vehicles,
data-based optimized traffic planning,
real-time demand-based public
transportation, etc./ new changes in
urban space and increasing safety
efficiency

(2)홈 서비스 로봇
(Home/

Service Robots)

3D 모델링 기반의 진공청소기, 저가의
가정용 로봇 상용화 등 / 가정내 서비
스 품질 제고

3D modeling-based vacuum cleaners,
commercialization of low-cost home
robots, etc./

Improving Service Quality at Home

(3)보건·의료
(Healthcare)

인공지능 기반의 진료·케어시스템 도
입, 환자의 실시간 상태 확인 등 /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medical care and
care system, check of patient's
real-time status / improvement of
medical service quality and quality of life

(4)교육
(Education)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한
개인맞춤형 교육의 발전 : 놀이를 통한
교 사 로봇, 맞춤 콘텐츠 기반의 교육
서비스, 온라인 강조의 데이터 분석 등

Advance your personalized education
wherever and whenever you want

: teacher robots through play,
educational services based on
customized content, data analysis of
online emphasis, etc.

(5)저개발 지역

(Low-resource
Communities)

빈곤지역, 소외된 지역 등 저개발 지역
의 개발과 도시 내 낙후 지역 간 균형발
전 및 지역 간 격차해소 추진 등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areas
such as poor and underprivileged areas,
balanced development among
underdeveloped areas in the city, and
narrowing the regional gap

(6)공공안전
(Public Safety and
Security)

다양한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위험예측 및 즉각적인 후속
조치의 실효성 강화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active
risk prediction and immediate follow-up
through real-time analysis of various
data

(7)고용·근무환경
(Employment and
Workplace)

새로운 직업의 생성과 기존 직업의 퇴
화에 따른 일자리 연계, 이전 스마트워
크의 고도화·지능화 전환 등

Creating new jobs, linking jobs due to
the deterioration of existing jobs, and
upgrading the previous smart work

(8)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사용자의 직접 참여와 욕구를 반영하
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다양화

Diversification of entertainment services
that reflect users' direct participation
and desires

(출처 https://ai100.stanford.edu/2016-report)[42]

특히 (5)저개발지역 (6)공공안전 (7)고용근무환경영

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은 공익적 PR과 연계되는

주제들로써 더욱 주목된다. 각각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

면 (5)저개발지역에대한주요분야는빈곤지역, 소외된

지역 등 저개발 지역의 개발과 도시 내 낙후 지역 간 균

형발전및지역간데이터기반맞춤형서비스와마케팅,

비용 에너지절감, 안전 보안강화, 예측 대응확대, 의사

결정 프로세스 최적화 등의 실현과 사회경제 시스템 운

영효율화 고도화등으로 연계된다. 특히 도시저개발과

빈곤, 소외 지역에대한공공적서비스의확대를통한저

개발 지역의 빈부나 낙후시스템의 격차를 줄여가는 것

등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 빈민이나 소외 계층에 대

한 공공부분에서의 쟁점 해결 등과 맞물려 있다. 이에

대한또다른해결책으로는스마트시티를들수있다. 스

마트시티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지능형 인프라와

자율차 · 드론등혁신기술은물론, ICT 기술을활용하여

도시거주문제를해결하는대안모델로부상하고있으며

도시거주문제에서공공의삶의질을높이는정책적영

역으로서의 쟁점해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대안의 제시와 노력에는 공공간의 열린

커뮤니케이션을통한사회적빈부나갈등을줄이고자하

는전사회적노력이필요할것이며그러한부분에서공

공PR 및 정책PR은 중요할 것이다. (6)번의 공공안전 분

야에서의 변화는, 다양한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선제적인위험예측및즉각적인후속조치의실효성을강

화하는데초점을둔다. 특히 IoT 기술의활용이가장대

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 파악된다. 즉 재난이나

위험상황에대한대비와준비, 그리고예방과처치등사

전예측은 물론, 실제 위험상황이나 재난 상황에서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안전을 담보하는 안전 행동에

대한 공익적정보 확산과같은 내용에서 공익적 PR활동

과연계된다. IoT, AI 등을활용한위험관련기술의대비

확산과활용등에대한안전인식과위험대응에대한다

양한 공익적 PR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미래 이슈에 대

비할수있을것이다. 특히가상현실기술은재난과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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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대비한가상체험및훈련을위한시스템및시설

구축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예방 방식에

대한 교육 등으로 이미 활용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면

가상지진체험을 통한 지진 시의 대피요령이나 가상현실

음주운전 체험을 통한 예방인식과 예방 행동 체득 등에

서는다수의공중에게안전예방정보를효과적으로전달

하고 안전행동이나 안전의 신념을 바꾸게 하는 공공PR

의역할이매우필요한것이다. 또한가상현실이외에증

강현실(AR) 및 혼합현실(MR) 기술들도 재난 혹은 위험

현장의 효과적인 상황인식, 현실상황과 현장 시스템간

상호작용을통하여재난이나위험상황에대응하는데필

요한 기술이며 그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캠페인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나 사물인

터넷을활용한기술등을활용함으로써안전행동이나신

념을 체득하도록 하는 매우 실효적인 PR캠페인 전개가

가능할 것이다.

(7)번에 언급된 고용·근무환경 분야는 새로운 직업의

생성과기존직업의퇴화에따른일자리연계, 이전스마

트워크의고도화·지능화전환등으로서스마트지능정보

화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쟁점이 되고 있다. WEF의

2016년 ‘The Future of Jobs’ 보고서에 의하면[43] 미래

의직업과관련한지능정보사회주요변화요인으로업무

환경의 변화와 유연성, 개도국의 새로운 시장과 부의 축

적, 기후변화, 노동력의 고령화 등이 언급된다. 로봇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 등에서 고숙련(High-skills) 업무가

200만개이상창출되는등새로운경쟁력을갖춘전문직

이생겨날것이기에창의성과혁신성등을갖춘인재교

육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공공PR은 이러한

분야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융합형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교육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결국 스마

트 기술사회에 대한 기업의 공익적 형평성이나 쟁점에

대한 대비에 있어서도 공공PR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한다. 삼성의리서치AI센터이근배센터장은

“AI가 인간을 위한 기술이지만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리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삼성이

추구하는 AI윤리는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이라고 밝

힌다[44]. 이러한 언급은 스마트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최

대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쟁점과 관련하여

삼성이 대응하고자 하는 이슈관리 PR활동의 요지를 전

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4)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과 공공PR의 융합

북유럽에서제시되어서구에확산되고있는 ‘복지기술’

은 지능정보화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위한 하나의 해법

이될수있을것으로파악된다. 공공PR은 공중과의우

호적인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호혜적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스마트 지능정보기술이 변화

시키는 사회를 더욱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로 변모시키

는 일에 동참하는 작업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복지

기술’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기술의 고도화 시대의 직면

하게 될 공공 사회문제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

으로 공공PR과의 접목 혹은 융합을 고려해 볼 만하다.

“삶에 대한 포괄적 지원기술” 혹은 “Gerontechnology”

등으로 불리는 복지기술은. 교육, 건강, 안전, 사회적 관

계 등 인간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만족시키는 방법과

시스템을고안해내는기술이다[45]. 노인고령화문제에

대응하기위한수단으로북유럽국가에서처음시작되었

으나최근에는미래대안으로서의중요성이더욱높아지

고있다[46]. 복지기술에대해서김희연등[47]은 ‘복지기

술’을제도적측면과과학기술적측면으로구분한다. 기

존제도를보완, 활용해복지재정과전달체계의효율성

을 높이는 노력과 활동을 제도적 복지기술로 보며, 헬스

케어나 돌봄 영역에서 IT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일상생

활을돕거나지원하여복지서비스의효과를높이는것을

과학기술적 복지기술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지

능정보화 사회를 공익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으로 고려해 보는 것과같다. 그럴 경우, 사회 제도적 부

분에서의커뮤니케이션적합의나필요에대한동의와조

화는결국공중과의관계를구축, 유지, 강화하고자하는

활동으로서 공공PR이 담당할 부분이다. 결국 복지기술

의 구현을 위한 노력에 실제적 인식, 합의 등의 전개는

공공PR혹은공익캠페인이할일이다. 즉 복지기술을위

하여공중과정책을연결하고새로운복지기술을수용하

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전달자로서, 확산의 매개자로

서, 혹은 카운슬러로서의 공공PR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해야한다. 또한그방향성은복지기술활용의필요성인

식에 기반한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과 지능

정보화기술로인한보다평등한복지환경변화와실현

을위해공중의인식과가치공유를넓히기위한공적캠

페인의 실제적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4, pp.51-60, November 30,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59 -

Ⅴ. 결 론

지능정보화 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공공복지를 달

성하도록 하는 데 불러올 다양한 사회적 소외의 양상과

그 해결점을 제시하고 조정하며 공공선의 실현으로서

모두가 호혜적인 삶을 누리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핑크

빛 전망이나 기대만을 주지는 않는다. 분명히 다양한

쟁점과 갈등에 대한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며 일부 쟁

점들은 머지 않아 표면위로 부상할 것으로도 예측된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대만이 아닌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으로 하여 발

생할 수 있는 현안 쟁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을 위

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쟁점

들과 공공PR의 역할과 현안과제, 쟁점 해결을 위한 공

공PR의 역할과 방향성 등에 대해서 탐색적으로 연구해

보았다. 우선 예상가능한 쟁점으로 크게 3가지의 쟁점을

구제화하였다. ①일자리와 노동력 관련 쟁점, ②기술

수용과 활용 간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소외

나 계층간 불평등 쟁점 ③인간 대 기계간 우위 같은 가

치지향 및 경제 관련 쟁점들이다. 아울러 그 쟁점을 해

결하기 위해 소외되는 공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에 동참하게 할 수 있기 위한 공익캠페인 마

련과 수행이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개혁과 확산이

론에서 주장하는 공중과의 상호적 커뮤니케이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또한 쟁점 해결의 대안으

로서 복지기술을 제안하고 정책PR을 포함하는 공공PR

이 그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도 확인

하였다. 무엇보다 우수PR이 실현하고자 하는 평등적

호혜적 관점의 이상사회 실현을 위한 측면의 관점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여 보고자 하였다. 기술적 측면의 발전

에 대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그러한 발전의 이면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공공PR과 관련

한 방향성과 역할에 대한 탐색은 그 탐색만으로도 의의

를 갖는다. 다만 아직도 변화를 향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예측과 추측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많았다는

것은 본 연구가 지닌 큰 한계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공공 영역의 PR 실무자나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보다 상세한 업무 역할을 다루어 보는 것

도 좋은 주제의 연구가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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